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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코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
EU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
<보도 주요내용>

□ 10.8.(화), 한국일보는 「“부당한 보조금”...한수원에 진 프랑스전력공사, 

체코 원전 수주 결과 두고 EU에 제소했다」에서 유럽 현지 매체를 인용

하며, "EDF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 결과가 부당하다며 EU 

집행위원회(EC)에 제소했다"고 보도하였음 

<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>

□ 기사에서 언급한 EU 역외보조금 규정(FSR, Foreign Subsidies Regulation)은 

EU 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

‘23.7월부터 EU 내 공공구매절차, M&A 등에 적용되고 있음

□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대상이 되는 공공구매절차에 

따른 입찰이 아니며,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’22.3월에 

입찰이 개시되었으므로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

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의 일치된 입장임

□ 특정 업체의 주장과 달리 금번 입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

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

 ㅇ 또한,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며, 공정한 경쟁을 

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

□ 팀코리아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, 최종 계약에 이를 

수 있도록 남은 입찰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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